
[세금상식] 

 

 

잔금청산일 또는 등기이전일 조정으로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국세청, 2007. 7.) 

 

1세대 1주택자가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서울, 과천 및 5대 신도시 지역에 한함)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  

 

그러나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부득이하게 3년 내에 집을 팔아야 하거나 빚으로 넘겨줘야 

하는 때가 있다. 이런 경우 자포자기해 아무 생각없이 소유권을 이전해 주면 나중에 양도소

득세 때문에 더 곤란을 겪을 수 있다.  

 

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때를 양도시기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잘 활용하면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다.  

 

ㆍ 대금청산일이 분명한 경우에는 잔금청산일  

ㆍ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소유권이전 등기 접수일  

ㆍ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등기 접수일 

 

통상적으로 부동산을 사고파는 경우 매도자와 매수자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바로 매매대

금 전액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계약 체결 시에 계약금을 일부 지급하고 이후 중도금을 거

쳐 마지막으로 매수자는 잔금을, 매도자는 매매거래용 인감증명서를 서로 주고받기 때문에 

실지 파는 시점(계약체결시점)에서 잔금을 청산하거나 등기 이전일 까지는 1~2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보유기간인 3년을 채우기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3년을 채우기 위한 나

머지 기간이 많이 남아있다면 어려움이 있겠지만, 기간이 몇 달 남지 않은 경우에는 잔금 

지급 일자를 조절한다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서울, 과천 및 5대신도시 지역의 경우는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함)받을 수 있다.  

 


